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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association of factors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training for clinic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and to analyze those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providing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ir clinical competence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This descriptive correlative study completed organized questionnaires from 557

nursing students. The data was analyzed by SPSS 19.0.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clinic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was teaching effectiveness (β=.22). followed by critical thinking (β

=.19). and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β=.19). The explained variable for clinical competence was

45.2% in nursing students. Thus,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clinical internship program is

important for strengthening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e. We suggest that the capability of

nursing students should be strengthened and effective clinical internship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th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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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건강이 인간의 권리로 인식됨으로써 간

호대상자는 양질의 간호를 선택하여 제공받고자 

하며, 의료 서비스의 개선과 능숙하고 수준 높은 

간호를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의 

변화로 간호사가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의 수가 다

양해지고, 대형 병원의 병상 증설, 간호관리료 차

등제 등으로 간호사 인력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1].

간호사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증대 정책으로 

간호교육기관이 2008년 132개소에서 2012년 202개

소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입학정원도 11,654명에서 

16,959명으로 1.5배가량 증가하였다[1]. 이처럼 간

호대학생의 수도 증가하고, 수준 높은 간호를 바라

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간호교육은 간호학과

를 입학한 학생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그러나 학생 수의 증가로 인해 원활한 임

상실습지 확보가 어렵게 되고, 더욱이 신설된 간호

학과는 실습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임상실습을 진행할 수 없

는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며, 임상수행 수준이 미흡

하여 졸업 후 임상간호사로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

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2]. 이에 이론

과 실습교육을 통해 실무에서 수준 높은 질적 간

호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3]. 임상실습 교육은 간호지식을 통합하여 실무에

서 실제로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을 키우기 위한 필수적인 분야로 강조되고 있으며

[4],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 충족시킬 기회

가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임상수행능력과 개별 요인과의 관

계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임상실습교

육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임상실습 스트

레스와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고[5],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지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6][7]. 교수효율성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서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3][5].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교

수효율성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여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8], 간호교

육자의 평가기술과 간호수행능력이 교수효율성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였다[5]. 또한 간호대학

생의 임상실습교육에서 셀프리더십은 직무스트레

스 감소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9], 간

호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과 임

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1]. 뿐

만 아니라 Kim et al.[12], Park[13]은 간호대학생

들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간호사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문제해결에 대한 어려움 등 다양한 임상실

습 스트레스가 임상수행능력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과 관련되는 두, 세 개의 특정 개입 요인들로 

연구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즉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로 구성된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소수의 변수만을 고려했다는 문제가 도출되며, 임

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부분적인 정보

를 제공하는데 그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임상수행능력과 관련된 

요인들을 고찰하고, 그 요인들 중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수행함에 있어 임상수행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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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효과적인 간호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임

상수행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간호교육과 간호실무 

향상의 질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복합적인 요인들로 연결되어 

있는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수행능력 관련 요인들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을 통

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제

공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만족도, 교수효율성, 셀프리더십,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정도

를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정

도의 차이를 검정한다.

3)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관련요인과의 

관계를 검정한다.

4)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실습 만족도, 교수효율성, 셀프리더십,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수행능

력의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 5개의 간호

학과와 경상남도에 소재한 3개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졸업학년 학생들로서 학제가 3년제인 경우는 

3학년, 4년제인 경우는 4학년 학생을 선정하였으

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율적인 참여에 서면 

동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자료수

집 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2013년 12월 20

일까지였으며, 연구에 앞서 먼저 연구자가 직접 각 

조사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사전 승낙을 받아 

협조를 구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560부를 배부하여 100%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자료처리 과정 중 부적합한 3부를 제외한 55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개념의 평가적인 요소로서 자신을 하나의 

특별한 개체로 이해하여 자아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과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느끼는가에 대한 정도를 말한다[15].

Rosenberg[1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Self-Esteem Scale)를 Lee[16]가 번안한 도구로서 

개인의 자아존중감 즉, 자기존중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였으나 간호학 교수 

2인, 간호대학생 5인,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각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

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 ‘전적으로 동

의 한다’ 5점까지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

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16]의 연구에

서 신뢰도 Cronbach's α=.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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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적 사고성향(Critical Thinking)

Park[17]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

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를 주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Park[17]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7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6이었다.

∙ 임상실습 만족도(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이론으로 습득한 지식을 간호현장에 적용하여 

지식과 개념을 실제로 간호에 적용할 수 있는 과

정을 훈련시키는 과정인 임상실습에서의 만족도를 

말한다[18]. 개발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를 

Lee et al.[18]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1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et al.[18]의 연구에서 신

뢰도 Cronbach's α=.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0이었다.

∙ 교수효율성(Teaching Effectiveness)

Reeve[19]이 개발하고 Choi[3]이 번안하여 사용

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총 50문항이며, 각 문항

은 5점 Likert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교수효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Reeve[19]가 

개발한 교수효율성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5이었고, Choi[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7이었다.

∙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

되는 사고 및 행동전략의 일체[20]를 말하며,

Kim[20]이 수정·보완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 18문

항으로 측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im[2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5이었다.

∙ 전문직 자아개념(Professional Self-Concept)

전문직 직업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정신적 지

각으로, 특히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

한 스스로의 느낌과 견해를 말한다[21]. Arthur[21]

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 측정도구는 4점 척

도였으나 간호학 교수 2인, 간호대학생 5인과 연구

자가 본 연구에 맞게 각 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가 보고식 도구로서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Arthur[21]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9이었

다.

∙ 임상실습 스트레스(Stress in Clinical Practice)

임상실습과 관련되어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감

정, 사고과정, 그리고 육체적인 상태에 위협적인 

영향을 주는 긴장상태로 개인자신의 욕구충족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걱정이나 근심을 느끼게 하는 

요인을 말한다[22]. Beck et al.[23]가 개발하고 

Kim et al.[12]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를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 Lee[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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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85이었다.

∙ 임상수행능력(Clinical Competence)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보여주

고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4].

Schwrian[14]의 Six-Demension Scale을 기반으로 

개발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Choi[3]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45～225

점까지이고,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못

한다’ 1점에서 ‘매우 잘한다’ 5점까지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도구 개발 시 신뢰도는 Cronbach's α=.96이었

으며, Choi[3]의 연구에서는 .90이었고, 본 연구에

서 Cronbach's α=.97이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에 대한 일반적 서술 통계는 SPSS

Win 19.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하였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학업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2)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만족도, 교수 효율성, 셀프 리더십, 전문

직 자아개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

능력 정도 차이검정은 t-test와 ANOVA검정으로 

구하였다.

4)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만족도, 교수 효율성, 셀프 리더십, 전문

직 자아개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간

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구하였다.

5)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6. 연구의 윤리적 측면

본 연구는 대상자 보호를 위해 인제대학교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IRB 승인번호 

2-1041024-AB-N-01-20131122-HR-016-01)를 거쳤으

며, 승인 내용에 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

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설문지

의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조사내용이 연구목적 외에 사용

되지 않을 것과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

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대상자의 학제는 4년제 4학년이 297명(53.3%)으

로 3년제 260명(46.7%)보다 많았고, 성별은 여자가 

527명(94.6%)으로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령분포는 20∼24세가 453명(81.3%)으로 가장 많

았다. 종교는 없는 학생이 298명(53.5%)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116명(20.8%), 불교 101명(18.1%)의 

순이었다. 건강상태로는 양호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374명(67.1%)으로 가장 많았고, 거주형태는 자가인 

경우가 415명(74.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대

학생활 만족도는 보통이 315명(56.6%)으로 가장 많

았고, 만족도가 ‘높음’이 180명(32.4%), ‘낮음’ 62명

(11.2%) 순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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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gree of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5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F p Scheffe
Grade(years) 3 260(46.7) 162.3(20.98) 1.07 .2854 297(53.3) 160.4(19.38)
Sex Male 30(5.4) 170.6(24.66) 2.60 .010Female 527(94.6) 160.8(20.01)
Age(years) 20∼24 453(81.3) 160.5(19.39)

2.05 .13025∼29 80(14.4) 165.0(23.18)
≥30 24(4.3) 164.6(27.06)

Religion Christian 116(20.8) 160.2(21.19)
1.53 .207Catholic 42(7.5) 166.4(24.53)

Buddhist 101(18.1) 163.3(19.53)
None 298(53.5) 160.3(19.65)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Gooda 374(67.1) 163.3(19.80)
5.89 .003 a>bModerateb 170(30.5) 156.9(20.53)

Badc 13(2.3) 162.2(26.83)
Residence Family 409(73.4) 162.0(20.46)

1.80 .146Relatives 6(1.1) 145.3(13.52)
Single 103(18.5) 159.1(20.34)
dormitory 39(7.0) 161.9(19.72)

Satisfaction on 
college

Very Satisfieda 12(2.2) 169.1(15.73)
8.46 <.001 b>c,d,e

Satisfiedb 168(30.2) 167.2(20.35)
Moderatec 315(56.6) 159.7(19.98)
UnSatisfiedd 51(9.2) 152.4(18.57)
Very unSatisfiede 11(2.0) 148.1(17.68)

School record Gooda 115(20.6) 164.2(18.43)
4.40 .013 a>cModerateb 362(65.0) 161.6(20.97)

Badc 80(14.4) 155.6(19.44)
Motivation of
admission

Correspond to score 47(8.4) 163.1(19.84)

1.29 .260
Aptitude 138(24.8) 162.2(18.50)
Employment guarantee 236(42.4) 162.3(21.17)
Recommendation of family and surroundings 99(17.8) 157.0(19.90)
Feeling of royal summons or service mind 17(3.1) 157.5(25.49)
Overseas expansion 7(1.3) 156.1(15.09)
Nurse's good image 13(2.3) 167.4(24.04)

2. 대상자의 학업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학교성적은 중으로 응답한 경우가 362명(65.0%)

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학과를 선택한 동기는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가 243명(43.7%)으로 가

장 많았고,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138명(24.8%)

순이었다. 간호학 전공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도 

‘높음’이 330명(59.2%)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180명(32.3%)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높다고 응

답한 학생이 270명(48.5%)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

통이 229명(41.1%)으로 대부분 임상실습 만족도가 

긍정적이었다. 동료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좋은 편

이 458명(82.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임상실

습 시 어려웠던 관계로는 수간호사 및 일반간호사

와의 관계가 390명(70.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은 환자 및 보호자의 관계로 73명(13.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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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 시 주 실습지도자는 실습전담 교수가 

259명(46.5%)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임교수, 수간호

사, 일반간호사가 같이 지도한 경우도 232명

(41.7%)으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실습량에 

대한 만족 정도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08

명(55.3%)으로 가장 많았고, ‘높음’이 189명(33.9%),

‘낮음’ 60명(10.8%)의 순이었다. 주 실습기관은 대

학병원과 종합병원 및 준종합병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46명(36.8%)으로 가장 많았다<Table 2>.

3.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가설모형에서 사용된 연구변수들의 

기술적 통계는 <Table 3>와 같다. 각 변수의 평균 

평점을 5점 척도로 보면 자아존중감이 평균 3.9점

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셀프리더십 3.7점, 임상

수행능력 3.6점,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만족도 

평균, 교수효율성이 각각 평균 3.4점, 임상실습 스

트레스 3.2점 등의 순이었으며, 전문직 자아개념이 

평균 2.7점으로 가장 평균 평점이 낮았다.

<Table 2> Degree of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Academic Characteristics (N= 5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F p Scheffe
Satisfaction
with major

Very Satisfieda 48(8.6) 168.7(21.97)
9.93 <.001 a>c,d

b>c,d
Satisfiedb 282(50.6) 164.8(20.27)
Moderatec 180(32.3) 156.5(19.11)
UnSatisfiedd 41(7.4) 151.7(16.69)
Very unsatisfiede 6(1.1) 145.2(13.17)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Very Satisfieda 30(5.4) 176.7(23.59)
11.52 <.001 a>c,d

b>c,d
Satisfiedb 240(43.1) 165.2(18.16)
Moderatec 229(41.1) 156.8(19.86)
UnSatisfiedd 50(9.0) 155.1(22.75)
Very unsatisfiede 8(1.4) 154.4(20.70)

Interpersonal 
relationship

Very gooda 224(40.2) 166.7(20.63)
10.89 <.001 a>b,cGoodb 234(42.0) 159.3(18.88)

Moderatec 92(16.5) 154.0(20.49)
Badd 7(1.3) 151.6(17.69)

Difficult 
relations in 
clinical practice

Head nurse or nurse 390(70.0) 160.5(20.72)
2.87 .036Other occupations people 43(7.7) 168.2(19.01)

Patient or caregivers 73(13.1) 158.6(17.66)
Colleagues 51(9.2) 165.1(21.37)

Main practice 
educator

Course professor 41(7.4) 162.8(23.41)
1.19 .314Clinical practice professor 259(46.5) 162.7(20.27)

Training hospital head nurse 25(4.4) 157.3(10.97)
All of over 232(41.7) 160.1(19.60)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work

Very Satisfieda 13(2.3) 182.4(17.86)
11.17 <.001 a>c,d

b>c
Satisfiedb 176(31.6) 167.3(21.33)
Moderatec 308(55.3) 157.6(18.68)
UnSatisfiedd 51(9.2) 158.2(19.35)
Very unsatisfiede 9(1.6) 157.7(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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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임상수행능력은 

자아존중감(r=.34, p<.001), 비판적 사고성향(r=.49,

p<.001), 임상실습 만족도(r=.53, p<.001), 교수효율

성(r=.55, p<.001), 셀프리더십(r=.47, p<.001), 전문

직 자아개념(r=.56, p<.001)과는 유의한 정의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r=-.14

p=.032)와는 약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의 궁극적인 목

적인 임상수행능력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비판

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

수록, 교수효율성이 높을수록, 셀프 리더십이 높을

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

레스가 낮을수록 임상수행능력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Table 4>.

5. 임상수행능력에 관련된 요인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관련된 요인을 분

석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실습 만족도, 교수효율성, 셀프리더십, 전문직 자아

개념,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92.60, p<0.001), 독

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

가 .45∼.64로 1.0 이하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

도 1.47∼.2.89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

에 포함된 7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47.4%였고, 독

립변수 모두 종속변수인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

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교수효율성(β=0.22)으로 나타났으며, 비판적 사

고성향(β=0.19), 전문직 자아개념(β=0.19), 임상실습 

만족도(β=0.17), 셀프리더십(β=0.10), 자아존중감(β

=0.09), 임상실습 스트레스(β=0.08)의 순으로 영향

력을 나타내었다.

<Table 3> Degree of Variables (N=557)

Variables Min Max M±SD Item M±SD
Self-Esteem 16 50 39.2±5.63 3.9±0.56
Critical Thinking 52 98 67.8±6.57 3.4±0.33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54 155 104.6±12.75 3.4±0.41
Teaching Effectiveness 66 246 168.5±24.27 3.4±0.49
Self-leadership 42 90 66.1±7.2 3.7±0.40
Professional Self-Concept 56 124 72.0±8.72 2.7±0.32
Stress in Clinical Practice 24 120 77.7±9.91 3.2±0.41
Clinical Competence 110 225 161.3±20.38 3.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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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Variables ①
r (p)

②
r (p)

③
r (p)

④
r (p)

⑤
r (p)

⑥
r (p)

⑦
r (p)

Self-Esteem 1

Critical Thinking .34(<.001) 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17(<.001) .35(<.001) 1
Teaching 
Effectiveness .25(<.001) .36(<.001) .71(<.001) 1

Self-leadership .38(<.001) .50(<.001) .41(<.001) .37(<.001) 1
Professional 
Self-Concept .58(<.001) .56(<.001) .49(<.001) .53(<.001) .62(<.001) 1
Stress in 
Clinical Practice -.08(.055)  .05(.260)  -.22(<.001) -.18(<.001)  .02(.584)  -.16(<.001) 1
Clinical 
Competence .34(<.001) .49(<.001) .53(<.001) .55(<.001) .47(<.001) .56(<.001) -.14(.032)

① Self-Esteem, ② Critical Thinking, ③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④ Teaching Effectiveness,⑤ Self-leadership, ⑥ Professional Self-Concept, ⑦ Stress in Clinical Practice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Variables B SE β t p
Multicollinearity

Tolerance VIF
Self-Esteem .23 .042 .09 2.29 .026 .46 2.19

Critical Thinking .60 .122 .19 4.95 <.001 .45 2.2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28 .073 .17 3.80 <.001 .64 1.56

Teaching Effectiveness .18 .039 .22 4.67 <.001 .47 2.13

Self-Leadership .29 .117 .10 2.46 .014 .57 1.75

Professional Self-Concept .33 .084 .19 3.99 <.001 .48 2.89

Stress in Clinical Practice .16 .025 .08 2.18 .048 .52 1.47

R²=.474, Adjusted R²=.452, F=92.6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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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과 

관련 요인들 간의 연관성을 확인함으로써 간호대

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교육

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중 교수효율성(β=0.22)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

데, Choi[3]의 연구에서도 교수효율성은 간호대학

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보고하

고 있다. 임상현장에서는 기대하는 간호대학생의 

역량으로 비판적이고 능동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학습태도 및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 등을 요구하

지만, 실제 학생들은 낯선 임상환경에서의 실습교

육과 전문적 간호지식 적용의 어려움 등으로 임상

실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3]. 그렇기 때문에 임상현장에서 간호대학

생들을 관리하고 지지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생각

해 볼 때 학생들의 학습을 성공적으로 촉진시켜주

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수의 특성이라고 하였다

[12]. 또한 숙련된 교수들은 인격적이면서 전문적

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고,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는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되찾아주고 

지지해주면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13]. 따라서 효율적인 교수

는 긍정적인 피드백과 효율적인 교수법으로 교수-

학생간의 상호신뢰감을 높이고, 간호대학생들에게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 임상실습에 대

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

라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수효율성 영역에 대해 추후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β=0.19)과 전문

직 자아개념(β=0.19)으로 나타났으며, Kwon[6]과 

Chaung[7]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간호교육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임상 현장에서도 간호대학

생의 비판적 사고력을 촉진 위한 방법들이 연구되

고 있다. 이는 실습 교육이 주로 관찰과 기술적 영

역에 치중하고 있어 실제로 임상판단을 요하거나 

문제 해결 면에서 창의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

문이다.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이 이론적으로 배

운 간호과정을 실제 환자 간호 시 적용하는데 어

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적인 면은 

실습할 기회가 많으나 체계적 관찰과 문제해결 기

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규명하는 과정은 수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며[7], 이에 대한 적

용 능력의 향상을 위한 실습 교육의 강화와 다양

한 교육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

문직 자아개념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기 자신

에 대한 정신적 지각으로서, 전문직업적 지식과 가

치, 기술에 관한 자기평가를 통해 평가된다[11]. 긍

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간호전문직 

태도가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전문적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다고 한 

Arthur[21]의 연구에서 보듯이 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수행능력과는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가진 간호

대학생이 이후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만족하고 간호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간호업무 수행

에서도 성과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 전문직 자아

개념이 임상수행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11][24].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은 임상실습 만족도(β=0.17)이며,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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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18]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임

상실습 만족도는 간호학 전공만족도와 긴밀한 관

계가 있으며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고 있는 간호대

학생들이 임상실습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18]. 전공 만족도가 높은 경우 전공과 관

련된 임상실습분야에 더욱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스스로 만족하게 되고, 자신의 진로, 미

래 간호사로서의 활동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

각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간호사 업무를 관찰

하고 수행하는 임상실습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임상실습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만족스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13].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보

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

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임

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을 각각 높이기 위

해서는 다양한 교육 전략들이 요구되어진다. 임상

실습 만족도와 관련 있는 전공 만족도 및 대학생

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간호학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마련하고, 참여를 격려하며,

흥미를 일으키는 학습법을 개발하는 등 간호학 전

공에 대한 이해와 만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할 것이다. 또한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

제 현장 실무경험자와 학생과의 임상프리셉터쉽을 

적극 활용하고 임상현장의 상황 및 여건을 고려하

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실습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

을 위해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만족도, 셀프리더십

과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교수효율성

을 높이고,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질적 교육에 대한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욱이 최근에 현실적으로 임상현장

에서 적절한 실습을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을 고

려하여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핵심간호술기, 시뮬레

이션 등의 실습교육에 시간적으로 충분히 배분해

야 한다고 사료되며, 적절하고 효율적인 간호실습

교육 과정 및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법

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간호교육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

고 있는 임상실습이 간호대학생들에게 최적의 학

습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간호교육의 운영방

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부

산, 경남 지역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

문에 대상자 표집의 한계점이 있으므로 전체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으로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임상수행능

력이 연구대상자의 자가보고 방식으로 측정되어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디자인된 연

구대상자 표집을 통한 추후연구 및 확대연구를 제

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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